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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AbstractionoftheDualMeaningsof

Water

-FocusingonMyArtWorks-

JANG,Jin-su

Advisor:Prof.KIM,Ik-mo

DepartmentofFineArts,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Anthropocentricism hascreatedvariousenvironmentalproblemsbecausethe

environmentwasdisregardedinarushforeconomicdevelopment.Iwantedto

focusattentionparticularlyonwaterpollutionandwatershortage.

Forme,themostoutstandingcharacteristicofwateristhatwaterhasno

form,soIwantedtoexpresstheform ofwaterusingthewoodblockprinting

method.Ichosethismethodbecauseitcouldhighlightprogressiveabstraction

ofmy artworks and allow for my rich imagination.Water was many

characterics.Thedualcharacteristicsarefluidityandstillness.Theothersare

transparency,reflectiveness,amorphousness,andanevensurface.

LaoTsu'sTaoTeChingiscomposedof81chaptersandinwhichLaoTsu

consistently emphasizes that"Tao" is the same as water.Particularly,it

attemptstoprovethisinChapter8'Shangshanruoshui'inwhereheexplains

thisconcept,"Thehighestgoodissameaswater."bysubstitutingtheinvisible

Taowiththeevisible.

In theWest,scholarsargued thatwaterisoneoftheelementsand an

essentialpartof"all"forLaoTsu.Manyphilosophersauguedthatwateri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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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ofallthingsevenbeforemodernscienceunderstoodthescientificprinciples

of water.The Greek theories of four elements,originally developed by

EmpedoclesandexpandedbyAristotle,havehadasignificantinfluenceupon

manytraditionsstretchingintothe20thcentury-spiritualschoolsbasedupon

alchemy,astrology,etc,.

Beforeanalyzingaselectionofmyworks,Iexploredafew artists'workson

waterthemessushasJangYeongsuk's'WaterDrop','SwimmingPool'and

'Wave';ChooInyoup's'SeriesofOasis';OhYi-yang's'FindingtheWaveof

Existence';IalsoexaminedChoChoSeoungho's'...intheMidstof'whichused

multimediatoexpresswater,BrightUgochukwuEke'sinstallationpiece‘Acid

Rain',andfinallytheexhibition'WATERwalks'atNew YorkISE Foundation

ArtGallery in 2002.Whilethesepreviousworksgenerally assumed various

concreteexpressionsofwaterinmanygenre,theworksofOhYi-yangand

someworksintheexhibition'WATERwalks'tendedtobeabstract.

Inmythesis,IanalyzetenofmyownworkscreatedformyGraduation

Exhibitionin2010.From chapter3,Iapproachmyownworksbyfocusingon

thedualmeaningsofwater.Itriedtoexpresstolettheehiddenmeaningof

thebeautyofwaterrevealitself.Ichosetousethenearlyextinctwoodcut

techniquebecauseafteranimageiscarvedintotheblockofwood,Icancreate

anew imageonthepaper.Theimagesignifiesthebirth,death,andrebirthof

water.

ThecharacteristicsandmeaningsofwaterinboththeEastandtheWestis

thatwaterhasduality.Thissuggeststhatifwewastewater,thentherewill

beawatershortage.ThissituationiswhatIhaveattemptedtoshow usingthe

metaphorofartcreatedbythewoodcutmethod.

Thisstudy isonwaterwhichsymbolizesthemeaningoflife,butalsocan

embodydeathanddestruction.Thus,itisimportantforoursocietytorecognize

thevalueandimportanceofwater.Inconclusion,Ithinkthisstudyplayedan

effectiveroleinhighlighteningtheimportanceofwaterforexhibitionvisitors,

anditisthoughtthatthisstudywillaffectthecreationofmoreprofoundar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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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모든 예술 활동은 시대적 배경 안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념 및 이론을 작가

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빌어 시대를 풍자,비판하며 발달해

왔다.

오늘날의 지구는 인류가 삶의 안정을 위해 거대 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지구 온난화는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내지만,특히 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더 많이 가져온다.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돼 있으나,한여름의 장마와 태풍의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는 직접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게 사실이다.물은 특별히

형태가 없는 물질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온난화는 물의 기체

화를 촉진시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의 소비를 가속화시키고 또 부족하

게 만든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물에 관한 주제를 갖는 선행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선행 논문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의 특성과 함께 그들만의 주제나 표현기법에 맞

춰 이론을 정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흔적에 의한 물 이미지 표현 연구’는 한우정에 의해 쓰여 진 논문으로,물

이 지나가는 곳에 남는 흔적을 다양한 동양화 기법을 사용해서 우연의 효과를 이

용해 작업을 하였고,작품의 주제는 물의 순환에 관해 표현하였다.자신의 작품 표

현연구에 있어서 물의 개념을 물질적,정신적,순환적으로 나누어 연구해왔고,동서

양에서 물의 표현방법에 대해 정립하고 있다.

두 번째,김보경의 논문 ‘물그림자를 통한 내적 자아표현에 관한 연구 :직조 기

법을 중심으로’는 자신의 자아 표현의 도구로써 주변 세계를 물과 그림자라는 요소

로 나누어 생각하고,직조기법을 사용해 물의 그림자 즉,여러 반영들을 작품에 나

타내었다.그에 따라,물에 비치는 그림자(반영)의 개념과 그 그림자를 통한 내면의

식과 조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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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석한,조용현의 ‘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 제작 연구’는 포괄적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선택하였다.물에 대한 물리적,상징적인 특

징을 고찰하고,물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는 계기를 가졌다.

본 연구자는 물은 특별한 형태가 없는 물체로 규정짓고 이러한 특징이 추상적

접근을 통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음에 착안(着眼)했

으며,또한 본 연구자에게 물의 이중적 특징은 철학적 접근을 통한 흐름과 머무름

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수단으로써 주관적 관점으

로 제작했던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물의 이중적

의미와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사람은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로 덕분에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

다.자기로 말미암아 가족이 있고 사회,국가,인류,지구,우주 등의 존재가 인식되

며,다른 물질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된다.‘나(我)’가 없으면 모든 것은 쓸

모없는 것이 된다.

작가들도 마찬가지로,작가는 그들이 속하는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작가 자신을 통한 경험과 감정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고,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본 연구자는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더욱

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몽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주제를 선택한다.계몽주

의적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현대에서 크게 문제시 되는 환경오염 중 ‘물’자체를

주제로 정해 작품을 제작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물에 관한 특징을 추상적

으로 표현한 본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또한 물에 관한 선행논문 연구

자들이 물의 표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물이 가지는 물질적 특성과 동서양에서의 물

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음을 깨닫고,물의 물질적 특성과 동서양에서 물의 차이점

을 살펴보겠으나,그 특징들은 선행논문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로 나누어 고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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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제1절에서는 물의 물질적 특성을 투명성과 반사성,무정형성과 수평성,순

환성을 위한 흐름과 머무름,음향성 등의 이중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그 근

거를 제시한다.

제2절에서는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물의 이중적 특성을 찾아본다.특히 동양 사상

에서는 노자의 ‘도(道 )’사상과 물의 상관관계에 집중하고 서양 사상에서는 물의 원

자론과 함께 가스통 바슐라르가 제시한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의 이중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또한 각 사상에 부합되도록 물이 표현된 미술사례를 고찰해본다.

제3절에서 현대사회에서 만들어 지는 물에 관한 작품을 회화와 설치부분에 범위

를 한정하고 사례를 찾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본 연구자의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나아가 작품

분석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제3장 작품분석에서는 흐름과 머무름이라는 이중적 특성과 함께 다른 여러 이중

적 의미를 갖는 물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특히 추상적

표현방법으로 선택한 판화의 소멸판법의 특징을 판에서 없어지는 이미지가 종이에

서 다시 탄생하는 점을 물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에 대입한다.

이처럼 본론 2장과 3장을 통해 살펴 볼 참고자료의 범위는 동서양의 물에 관한

사상과 부합될 시기의 작품들과 현대 미술에 국한하고,본 연구자의 작품에 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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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1절 물의 물질적 특성

흔히 마시는 물은 마시는 것에 국한되어 생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하지만 물은

마실 수 없는 바닷물 등을 포함해서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인체에서의

비율도 약70%이상을 차지한다.다른 생명체인 식물은 많게는 90%,어류 역시 약

80%의 비율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생명체에게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물

이 부족한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그것은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중요한 물은 먼저,노먼 K 부스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형성,움직임,음

향,반영”등의 특징註1)으로 나누어진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특징을 물의 이중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투명성과 반사성

물은 사전적 의미로 상온에서 무색,무취,무미의 3가지 특성을 가지는 액체를

뜻한다.공기 역시 이 3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이점을 투명성이라고 축약할 수 있

다.

투명성이란 특징은 모든 것을 투과하거나 포함하는 성질로 주변과의 동화가 빠

르다.너무 많은 것은 넘쳐나기 마련이므로,물이 용해(溶解)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질이 주입됐을 경우에 물은 투명하더라도 더 이상 무색, 무취,무미

의 투명을 갖지 못하고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이 같은 점에서,자체로 투명한

물은 색을 갖게 된다.

바닷물이 흔히 파란색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하늘색이 반사된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와 산란,흡수에 의한 것이다.바다나 호수처럼 깊이가 있는 물은 물속의 작은

미립자에 의해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빛의 산란이 원인이 돼서 푸른색으로 보

인다.태양빛이 맑은 물에 부딪치면 바닷물 속 깊이 투과하지 못하고 먼저 파장이

註1) 노먼 K 부스(Norman K. Booth), ⟪조경설계의 기본요소⟫, 조동범 역, 2008, 내하출판사, 

pp.3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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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붉은 색이나 노란색이 흡수되기 시작한다.적색 광(빨간색 쪽에 가까운 빛들)은

약 18m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고,반면 파란계통의 빛은 가장

느리게 흡수된다.이처럼 파란 빛은 물속을 관통해 들어가면서 극히 일부만 흡수되

고 나머지는 물 분자에 부딪쳐 산란되는데 바닷물이 파장이 짧은 청색 광 말고 다

른 빛은 흡수해버려 산란된 푸른빛 때문에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빛의 산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물이 반사를 일으켰다는 점을 연상할 수 있다.아

무리 깊고 잔잔한 물이라도 완전한 평면을 이루지 못해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완벽한 반사체는 될 수 없으나 하늘과 구름,그리고 주변 풍경을 하나의 얇은 막을

통해 보는 것처럼 반사시킨다.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Bachelard)

는 반사된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잠자는 듯 늘 고요함을 유지하는 물은 어색함

없이 인간의 상상력을 일으킨다.註2)라고 언급했다.

투명의 반대는 불투명이지만 그 사이는 반투명이 존재하고 이것은 반사를 일으

키는 물질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이처럼 본 연구자의 주제인 물의 이중적 의미의

첫 번째는 ‘투명과 반사’같은 서로 반대적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②무정형성과 수평성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기온이 높으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이

때의 물은 유동성이 활발한 물질로 특별한 형태를 갖지 않지만 언제나 수평을 이

루려고 한다.

물은 중력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된다.모든 물질이 중력에 영향을 받아

서 땅위에 기반을 마련하고 형태를 유지하지만 물처럼 특별한 형태가 없고 유동성

이 많은 물질은 언제나 불확실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하지만 물은 형태를 갖춘 틀

안에 존재할 때 그 틀과 동일한 모습을 취한다.컵 속에 가득 담긴 물은 컵의 기울

기와 중력에 의해 언제나 수평을 이루고 있다.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물은 하나

의 덩어리를 이루며 뭉글뭉글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물이 수평을 이루는 이유

가 물의 물질적 특성이 아니라 중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물은 중력에 의해 수평을 이루며,동시에 언제나 움직이면서 부정확한 형

태를 이루는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

註2)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 1884-1962), ⟪몽상의 시학⟫, 김현 역, 홍익신서, 1978,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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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순환성

물은 온도에 따라 고체상태의 빙하나 얼음,우박의 형태와 액체 상태와 기체상태

의 수증기의 형태를 띠며,구름을 통해 내린 비가 계곡에 모여 강물을 통해 바다로

이르고,증발의 과정을 통해 다시 비가 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하지만 이 체

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순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지구상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바다에서는 태양에너지에 의해 끊임없이 수증기로 증발(蒸發)되며,생물의 호흡

에 의한 발산(發散)으로 기체 상태로 바뀌기도 한다.공기 중의 수증기는 기온이

낮으면 응결(凝結)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눈,우박 등 여러 모습의 강수(降

水)로 바뀐다.그 가운데 90%정도는 직접 바다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바람에 의해

육지로 옮겨져 비로 내린다.지표상에 내린 비와 눈의 65%정도는 증발하여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고,나머지가 하천으로 들어간다.비의 일부는 땅속으로 침투하

여 지하수가 되거나 땅속을 천천히 흘러 하천,호수,샘을 거쳐 지표로 다시 나온

다.기온이 매우 낮은 고위도나 높은 산지에서는 강수가 고체상태의 빙하로 가두어

지기도 한다.지상에 내리는 강수는 대부분 바다에서 다시 기체 상태로 순환한다.

이와 같은 물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기온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순환성의 물질적 특성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전제가 된다.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움직이며,천천히 움직일지언정 멈춰있지 않는다.고여 있는 물

은 언젠가 썩고,움직이거나 흐르는 물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에서 볼 때,

멈춰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과 소멸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④음향성

움직이는 모든 물질은 소리를 만들어 낸다.물도 예외는 아니다.수평을 이룰 때

까지 아래로 계속 흐르는 성질의 물은 흐르거나 돌면서 고정된 물체의 표면에 부

딪칠 때 소리를 만들어 낸다.

물은 그 양과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내며,소리를 통해 어떤 모양

을 이루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있는지 알 수 있다.예로 퐁,퐁-당 등의 소리는

조용한 곳에서 작은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통해 동심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작게 울리는 툭,탁 등의 소리는 작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어딘

가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로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한 마리의 새가 물의 소리를 의성어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가스통 바슐라르는 포

위스의 소설 ⟪울프 솔런트 (WolfSolent)⟫를 통해 인용하고 있는데,티티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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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공기와 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어 자연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아름답게 포

장하고 있다.註3)고 한다.여기서 티티새는 백개의 혀란 뜻의 백설조(百舌鳥)라 불리

는 지빠귀 과의 새다.특히 개똥지빠귀로 통하는데,다른 새의 흉내를 잘 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그 새의 흉내가 얼마나 진실 같으면 물이 내는 소리에 비유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새의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물이

라는 존재의 의성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물이 가지는 소리는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흔히 알고 있는 하모니

카(harmonica)로 설명된다.하모니카의 ‘h'는 불어로 묵음이 되어,아르모니카註4)로

발음된다.지금은 글라스 하모니카로 구분지어 사용되지만 아르모니카는 본래 물이

담긴 유리그릇을 공명시켜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때문

에 아르모니카라는 단어는 하모니(harmonie)에 파생했음을 알 수 있고,지금과는

다르게 물이 만들어낸 음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동서양에서 바라본 물의 의미와 표현방법

앞서 설명한 물의 특성이란 인간의 오감을 통해 나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히 물

의 물질적 특성을 대변한다.어떤 물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외

면뿐 아니라 내면을 탐구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자는 물이 주는 또 다른 의미와

특성을 물의 내면에서 찾아보기로 했다.내면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담당하고

이를 종교와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고찰해 본다.

주로 동양에서의 물에 관한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철학적 특징을

많이 포함하며 특히 노자의 도(道)사상이 주를 이룬다.서양에서의 물에 관한 사상

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전해오는 원소론과 낭만주의적 사고의 특징을 나타낸다.

註3)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 물질의 상상력에 관한 시론⟫,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pp.274-275 참조

註4)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물과 꿈⟫,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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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양 사상에서 물의 의미

동양사상의 근거는 도(道)에서 찾아볼 수 있다.도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길로 원래는 '인생의 여로'라는 길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 추상적인 의미가

첨가돼 인간의 행위에 꼭 따라야 할 기준과 원칙 등의 의미로 변질되어 갔다.특

히,동양의 여러 종교에서는 이 도를 매우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철

학,문학,사상,예술,문화 등 동양의 여러 정신적,물질적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도는 시대와 장소,그리고 인물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설명되어왔다.

도는 도가(道家)의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통해 도교로,송나라 때 종교로써 등장

한다.도교에서의 도는 다분히 유신론적(有神論的)인 종교 사상에 기반을 둔다.도

는 우주와 만유일체의 근원이며,피상적인 언설(言說)이나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도는 무(無)이다.그러나 끊임없이 유(有)를 창조하기 때문에 허무의

무는 아니다.그래서 도를 무위(無爲)사상이라고 칭한다.여기서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처럼 행하는 것인데,노자는 도를 물과 어머니,통나무,

갓난아이 등에 비유해서 전한다.인간이 따라야 할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물과 같이

되는 것,어린아이같이 순박하게 사는 것 등으로 압축이 된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줄 뿐 일체 다투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해 있으므로 거의 도와 가까운 존재다'註5)라 하였다.

물의 은혜 없이는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기에 물은 만능이 된다.우주에 먼지만

있고 수분이 없기에 생명도 없는 것처럼 살아 있는 생명의 운명은 물의 존재여부

에 달려있다.인간이 우주과학기술을 발달 시켜 다른 행성에 물의 존재 여부를 제

일 먼저 확인 하는 것은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물은 결코

이러한 점을 내세우지 않는다.이처럼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물의 이미지는 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노자는 부쟁(不爭)을 강조한다.전쟁은 순수한 인간성품의

부재를 야기 시키고 민생을 극도로 피폐화 시킨다.노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전국시

대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니,이런 시대적 배경은 노자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주

의를 주장하게 만들었다.이처럼 물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버티지 않고 스스로 비켜

註5) 노자(老子), ⟪도덕경⟫, 제8장 ‘上善若水(상선약수), 水善利萬物而不爭(수선이만물이부쟁), 處衆人地所

惡(처중인지소악), 故幾棜道(고기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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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듯 흘러가는 것처럼 무욕(無慾)의 상태를 이루는 것은 도의 기본 철학인 무위자

연과 같은 것이다.

물은 고여서 썩어가는 장소에까지 모든 곳에 머물러 있는데,모든 것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할 수 있다.물의 물질적 특성에서

보면 중력에 따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마지막에 수평을 이루는데,이처럼 노

자는 장이부재(長而不宰)라 하며,물이 지니는 특성처럼 지배하지도 복종하지도 않

고,소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무차별적인 평등세상을 추구했다.기득권층은 물

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여기며 겸손 없이 평등심은 생기지 않는다고

여긴다.물은 오늘날 ‘수평’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언제나 평형과 평등을 이루

고 온갖 세상의 더러움까지 포용,정화해 준다.

이와 같이 상선약수에 나온 노자의 물의 설명은 도에 가까운 삶을 좀 더 구체적

으로 또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노자는 물의 이중성을 가장 잘 깨닫고 있었다고 본다.사람들은 언제나 강

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약한 것이 강한 것

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특히 물이 그러한 경우인데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하기도 한 것을 노자는 도덕경 제 36장에서 ‘부드럽고 연약

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註6)고 하였고,제 43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부린다.형태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으

로 들어간다.’註7)또한 제 78장에서 ‘천하에서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다.그러나

굳고 센 것을 꺾는 데는 물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아무것도 물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이긴

다.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실천할 줄 모른다.’註8)라고 피력(披瀝)했다.다시

말하자면 물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일 때 그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물은

철 등의 금속을 부식시키고,한 방울씩 오랫동안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내기도

하며,둑을 무너뜨려 홍수를 일으키고,산을 허물어뜨려 산사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이처럼 물은 어느 것으로도 베어낼 수 없고,없앨 수 없다.그 예로 몇 년 전

註6) 노자(老子), ⟪도덕경⟫ 제36장 ‘柔弱勝剛强.’(유약승강강) 

註7) 노자(老子), ⟪도덕경⟫ 제43장 ‘下之至柔(천하지지유), 馳騁天下之至堅.(치빙천하지지견), 無有入無問

(무유입무문)’

註8) 노자(老子), ⟪도덕경⟫ 제78장 ‘天下莫柔弱於水(천하막유약어수), 而攻堅强者莫之能勝(이공견강자막지

능승), 以其無以易之(이기무이역지), 弱之勝强(약지승강), 柔之勝剛(유지승강), 天下莫弗知(천하막불지), 

莫能行(막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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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남아 지역과 올 3월 일본 동북해안지역의 쓰나미는 물의 위력을 각인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도덕경 제 36,43,78장에 열거된 특징을 사라 알란은 물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개념을 위한 모델이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물은 생명을 제공하고 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올라 저절로 움직이며,고요한 상태가

될 때 완전한 수평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침전 작용을 하여 맑아진다.또 그릇의 모양에

따라 어떠한 형태도 취하고 가장 조그마한 틈도 뚫고 들어가며,강압에 양보하지만 가장

단단한 돌도 닳게 하고 얼음이 되어 단단해지고 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한다.註9)

노자는 또한 “물은 만물을 양육하는”힘이 되고,물이 순환성에 기초해 기체,액

체,고체 상태로 끊임없이 형태가 변하는 과정을 갖지만 언제나 ‘물’이라는 물질적

존재 자체로서 물의 “근본은 항상 하나”라고註10)설명한다.이와 같이 노자는 물이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 속에 있고,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이 영원히 반복되는 불교의 ‘윤회사상’註11)과 가장 잘 부합됨

을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 사상에서 물의 의미는 주로 도와 관련이 깊은데 인간의

행동을 도에 대입시켜 인간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함을 알 수 있었다.

물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잣대로써 도를 사용하고,이 도에서 물은 영원한

순환을 한다는 점에서 물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2.동양에서 물의 표현

중국 철학자들은 물이 가지는 전능한 힘을 신처럼 받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명상을 통해 찬미할 수 있도록 했다.그에 맞춰 동양에서 물 표현은

물의 이면적 측면에 근거해 관념적이고 사색적인데,주로 산수화에서 물과 산이 보

註9) 사라 알란(Sarah Allan),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만종 역, 예문서원, 

1999, p.25

註10) 노자(老子), ⟪노자⟫, 김학주 역, 을유문화사, 2000, p.145

註11) 윤회사상: 생명이 있는 것, 즉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불교사상, 산스크리트의 

삼사라(samsara)를 번역한 말로, 전생, 재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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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補完)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드물지만 매우 사실적이

게 물 위주로 묘사된 것도 찾을 수 있다.

산수화에서 물의 표현이 많은 이유는 물만 독자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산

이나 다른 주변의 경관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기 때문이다.북송(北宋)대

의 대표적인 작가인 곽희(郭熙)註12)의 화론 ‘임천고치집(林泉高致集)’에서 그 예를

찾아보았다.

물은 활동하는 사물(活物)이다.그 형상이 깊고 고요한 듯,부드럽고 매끄러운 듯,넓고 넓

은 듯,빙빙 돌아 흐르는 듯,살찌고 기름진 듯,용솟음치며 다가오는 듯,격렬하게 쏘는

듯,샘이 많은 듯,끝없이 멀리 흘러가는 듯하게 해야 하고,또 폭포는 하늘에서 꽂히는 듯

하고,급히 흘러 부딪히며 떨어져 땅 속으로 들어가는 듯,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이 평화

로운 듯,초목이 무성해서 이들이들한 듯,안개와 구름이 끼어 빼어나게 고은 듯,계속에

햇빛이 비치어 찬란한 듯하면,이것이 곧 물이 활동하는 모습이다.

산은 물로써 혈맥을 삼고,덮혀 있는 초목으로 모발을 삼으며,안개와 구름으로서 신채(神

彩)를 삼는다.그러므로 산은 물을 얻어야 활기가 있고,초목을 얻어야 화려하게 되며,안

개와 구름을 얻어야 빼어나게 곱게 된다.물은 산을 얼굴로 삼고,정자를 (얼굴에서 제일

비중이 큰)눈썹과 눈으로 삼고,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을 그 정신으로 삼는다.그러므로

물은 산을 얻어야 아름답게 되고,정자를 얻어야 명쾌하게 되며,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

을 얻어야 정신이 넓게 펴져 환하게 된다.이것이 산과 물을 (회화에서)포치(즉 배치)하는

양상이다.’註13)

다시 말하자면,물을 그릴 때 주변의 풍경을 적적히 표현해서 물과 풍경이 어우

러져 물의 흐름을 잘 살려서 실제처럼 그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대(宋代)의 작가 마원(馬遠)註14)은 여러 가지형태의 물을 습작하며,물 자체를

註12) 곽희(郭熙, 1020?~1090?), 자 순부(淳夫). 하양온현(河陽溫縣:河南省) 출생. 이성(李成)의 한림산수

(寒林山水)를 익히고 관동(關同) 화풍을 곁들여, 북방계(北方系) 산수화 양식의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수묵에 의한 산수의 대관적(大觀的) 파악을 생명으로 여겼으며 빛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 사생적인 작품

을 그렸다. 가장 유명한 것은 화론(畵論) 《임천고치(林泉高致)》를 지어 동양 산수화의 기본형식인 삼

원(三遠:高遠 ·深遠 ·平遠) 법칙을 정립하여 지방마다 분립해 있던 화풍을 통합한 ‘원(遠)’의 표현이다. 

현실의 자연경치(自然景致)에 얽매여 사생적인 것에 지나지 않던 그때까지의 산수화를 이상화된 마음속

의 산수로 끌어올렸다. 그의 한림수(寒林樹) 묘법을 해조묘법(蟹爪描法)이라고 하며 북종화(北宗畵) 산수

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 doopedia 두산백과(네이버 백과사전)

註13) 장언원 외 지음, ⟪중국 화론집 : 주요화론 여섯 편의 번역과 주석⟫, 김기주 역, 서울 : 미술문화, 

2002,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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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추수회파(秋水廻波)         <그림 2> 운생창해(雲生蒼海)

      <그림 3> 장강만경(長江萬頃)       <그림 4> 황하역류(黃河逆流) 

그림의 주제로 삼았는데,그 예로는 <그림 1>‘추수회파(秋水廻波)’,<그림 2>‘운

생창해(雲生蒼海)’,<그림 3>‘장강만경(長江萬頃)’,<그림 4>‘황하역류(黃河逆流)’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은 가을 강이 계속해서 물결을 이루는 모양이고,<그림 2>는 마치 살

아서 움직일 듯한 구름과 푸른 바다를 그려낸 것이다.두 작품 모두 규칙적이고 직

접적인 형태의 물 표현으로 현대의 차가운 추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듯 보인다.

<그림 3>,<그림 4>중국에 있는 두 개의 큰 강인 양자강과 황하의 모습을 표

현한 것이다.<그림 3>은 먹의 농담으로,끝없이 넓어 보이는 양자강의 모습을 그

註14) 마원(馬遠, 12세기 후반), 중국 남송 중기의 화가. 자는 흠산. 하중(산시 성 영제) 사람. 북송말기부

터 남송후기에 걸쳐 5대, 7인의 화원화가를 배출한 마씨 일족의 중심적 화가. 마세영의 아들. 광종(재위 

1189~1194), 영종(재위 1194~1224), 양조의 화원에서 대조(待詔)가 되어 산수, 인물, 화조 등 모두 화

원 중 제일로 쳤다. 이당, 유송년, 하규 등과 남송 사대가로 꼽힘. 이당 화풍을 배워 장식적 효과와 시

정의 표출을 겨냥한 남송 원체산수화(원체화)를 완성했다. 그것은 자연의 좁은 부분의 경관을 취한 것인

데 주로 대각선 구도법으로 여백이 많은 화면을 특색으로 ‘마일각(馬一角)’ 또는 ‘잔산잉수’, ‘변각의 경’ 

등으로 불린다. 대표작은 『서원아집도권』, 『운문대사상』(모두 일본 교토 청룡사 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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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고,<그림 4>의 황하를 그렸는데,황하는 황토고원지대에서 많은 지류가 유입되

는 곳으로 물살이 써서 역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그 점을 파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 있는 형태로 사실적 묘사를 했다.

마원의 그림들은 서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물의 에스키스와 비슷한 면을

보이는데,이들은 물의 형태를 통해 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3.서양 사상에서 물의 의미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큰 차이점은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에 있다.동양의 사고가 통합적이고 총체적이라면 서양의 사고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이다.이에 따라 동양은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려 하였고,서양

은 인간과 자연을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다.

동양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중요한 반면,서양에서는 개체 자체를 중요

시 한다.세상에서 사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시작

되고 인간의 존재가 바로 사고의 시작점이고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데,그 개체들

중에서도 서양에서는 ‘내(我)’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나와 타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로,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 세상과 타인을 이해해 가는 과정의 근거이다.

이처럼 개체를 중요시 하는 서양 사고에서 보듯이,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학자들

이 자연의 본질에 대해 나름의 연구를 진행했고,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이 그중

가장 지배적이었다.시시리 출신인 그리스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론을

주장했고,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4원소론에 약간의 변형을 거쳐 4원소변환설이 정

립될 수 있도록 했다.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만물은 기본요소는 물,흙,불,공기(水,地,火,風)로 이

들 네 개 원소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혼합 또는 분리되므로 만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4원소가 온(溫),냉(冷),건(乾),습(濕)이라는 네 가지 기본 성질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이 4원소의 기본 성질의 조합이 달라지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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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변환설’이다.이에 대한 증거로 아

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의 고유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태양이 하늘위에 있는 것처

럼 가장 가벼운 원소인 불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두 번째로 가벼운 공기는 불과

물 사이에 존재하며,따뜻하고 습한 기운을 가진다고 했다.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가 물이 공기와 흙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며,물은 세 번째로 무거운 원소이고 차갑고 습한 기운을 지닌다고 했다.마지

막으로 흙은 가장 무거운 원소로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돌을 던졌을 때 땅으로 떨

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註15)물론 현대과학에서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분자

적 화합물로 H₂O로 정의하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검

증이 불가능했기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받

아들여졌고,이후 4원소변환설은 연금술,마법,과학 등 수많은 연구에 영향을 미치

고 정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전,BC 6세기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일원론(一元

論)을 내세웠는데,우주는 물이라는 기본 원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성되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물로 되돌아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물이 우주의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원소(元素)가 되었다는 생각은 기원전

문명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먼저 알파벳 a는 물을 나타내는 단어로 “라틴어의

aqua,루마니아어의 apa”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고,a가 알파벳의 처음인 이유는

물이 만물의 최초이고 그 물을 상징하는 단어가 a이기 때문이다.또한 “수메르어의

‘마르(mar)’와 히브리어의 상형문자 ‘멤(mem)’은 바다와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

써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창조를 의미하게 된다.註16)

고대 서양에서는 물을 통해 모든 것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여러 나라의 물에

얽힌 창조 신화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그것은 곧 물을

신성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메르 문명에서 여신 나무는 바다를 의미하는 표

의 문자로써 그가 하늘과 땅을 낳은 어머니註17)라고 하고,어떤 원주민들에게 지구

의 탄생은 “구름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 의한다고 전해진다.이처럼 물은 여

註15) 김태호, ⟪아리스토텔레스&이븐 루시드⟫, 김영사, 2007, pp.68-70 과 장 마리 장브(Jean-Marie 

Zemb), ⟪학문의 정신 아리스토텔레스⟫, 김인구 역, 한길사, 2004, p.221 참조

註16) 찰리 라이리(Charlie Ryrie), ⟪물의 치유력⟫, 이충섭 역, 생각의 나무, 2006, p.33 과 가스통 바슐

라르, 앞의 책⟪물과 꿈⟫, p.268 참조

註17) 바다의 신화와 전설 / doopedia 두산백과(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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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노하속에서 탄생의 기원이 되고 있으나 언제나 탄생의 신비로움만을 대변하

지 않고,그 이면에는 분명한 죽음과 파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성미가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그것은 물이 언

제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또 다른 일면인 차갑고 급변하는

파괴의 속성을 갖는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동서양 모두에서 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또는 갈라놓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공포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성격이 대부분

인데,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죽은 후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나타나는 기본

적인 습성이다.하지만 물은 이 죽음의 공포를 또 다른 의미로 전달 할 수 있다.

인간으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는 과정으로 동서양,고금에서 통용

되는 사체(死體)를 물로 씻어내는 행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승을 내세와 분리시키는 세 개의 강 너머로 죽은 사람들이

실려 간다고 믿는다.요루바족의 원로들은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카누에 매장된다.註18)

물이 지닌 힘과 물의 신성함을 주로 주장했던 서양세계에서 19세기 프랑스의 철

학자이면서 문학비평가인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이 정신적인 면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자주 말했다.

이미 설명한,물의 물질적 특성에서 물이 가지는 특성 중 반사성이 있었는데,바

슐라르는 그 물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면을 찾는다.흔히 거울의 미

로에 있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게 되는데,거울의 존재의

미가 사물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자신을 비출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완성되어 지

는 것을 뜻한다.물의 반사는 거울과 유사한 점을 드러내는데,물에 비친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바슐라르는 말하며,인간의 무의식적인 표출을 물의 반

사하는 현상과 비유한다.註19)또한 인간의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부드러운 물(l'eau

douce)와 난폭한 물(l'eauviolente)”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註20)l'eaudouce

는 불어로 민물,담수로 사용되는 단어고,l'eauviolente라는 단어의 구분은 존재하

지 않는다.하지만 앞선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 난폭한 물은 소금물을 암시하고 있

註18) 찰리 라이리, 앞의 책⟪물의 치유력⟫, p.40

註19)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몽상의 시학⟫, pp.219-224 참조

註20)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물과 꿈⟫, pp.215-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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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민물이 부드러운 이유는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때문

일 것이다.바다는 작은 진동 하나로 해변에 커다란 해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

을 가지고 있다.작은 진동은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바다

가 난폭하다고 표현되어 지는 이유가 된다.인간은 민물을 가둬두고 임의대로 사용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바다를 가둬두고 조종할 능력은 없다.단지 바다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바다가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이러한 특징

은 부드러운 물을 보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평화를 떠올리게 된다.인간은 폭력

성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언제나 보이고 있다.난폭한 물이 인간의 무의식을 잠식

할 수 없는 이유는 현실에 머물러 현실의 생활을 파헤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인데,이 때문에 난폭한 물은 인간의 의지력에 대해 적으로 나타난다.

신화에서 난폭한 물의 가장 좋은 예가 있으니 그것은 노아의 홍수로,인간의 부조

리를 벌하는 요소로써 대홍수는 등장한다.이로 인해 다시 태어난 인류의 생명은

짧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철학과 종교,신화적 근거를 통해,물은 모든 물질의 탄생의

시초이면서,죽음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또한 탄생의

배경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을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여성에게 필연

적으로 에로티시즘을 부여하게 된다.

4.서양에서 물의 표현

위에 설명한 물에 관한 사상들은 19세기 화풍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찾아

볼 수 있다.신고전주의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지식과 새로운 과학적 발명

으로 인한 무지와 그 해악을 타파해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자연과 이성

을 중시했으며,낭만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인간 본성의 취약한 면에 절망하

고 원초적인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술 활동으로 자연과 감성을 중시했다.

서양 사상에서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생명과 죽음의 상징으로 분리되고,탄생

은 여성과 에로티시즘으로 나뉜다.이처럼 서양 미술에서 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생

명과 죽음을 토대로 하는 여성과 에로티시즘에 관련이 깊다.“가장 값진 물은 정

액”註21)이라고 할 만큼 물은 탄생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탄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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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비너스의 탄생

도구는 여성이고,여성과 관련된 탄생의 비밀은 에로티시즘에 있는 것이다.

알렉상드로 카바넬의 <그림 5> ‘비너스의 탄생’은 비록 에밀 졸라가 흰색과 분

홍색으로 만들어진 아몬

드 페이스트와 같다고 혹

평했더라도 1963년 살롱

에서 선보였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그

의 비평은 여인의 나체를

다분히 관념적으로 표현

해 여신이 아니라 고급

매춘부와 비슷하게 표현

했음을 질타하는 내용이

었다.하지만 19세기는 신

성함과 에로티시즘을 사

랑했고 이 작품이 탄생했을 무렵은 아카데미 풍의 회화로 주로 표현되었으니,이

작품이 거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을만 했을 것이다.회화에서 보여 지는 외적인

모습은 비너스의 탄생과 축복,여성의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이 있고 그 이면에 있

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 또는 파괴를 나타내고 있다.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

신의 자식들을 죽이자 부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명했고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버리는데 그 주위에 생긴 물거

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이다.이 비너스의 탄생을 위해

서는 우라노스 자식들의 죽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또 다른 작품인 아놀드 뵈클린註22)의 <그림 6> ‘죽음의

섬’과 그 연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물은

깊이에 따라 상이한 이미지를 갖는데,죽음의 섬으로 가는 바다는 깊고 어두운 심

연으로 표현되어 공포와 두려움을 증폭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죽은 사람은 비통의 강-아케론(Acheron),시름의 강-코

註21)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물과 꿈⟫, p.18

註22) 아놀드 뵈클린(Arnold Bocklin, 1827-1901), 스위스 태생의 낭만주의 화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히틀러는 뵈클린의 그림을 10여점 이상 수집하였을 정도로 그의 그림을 사랑했

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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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죽음의 섬 

             <그림 7> 나이아스들의 유희

퀴토스(Cocytos),불길의 강-플레게톤(Phlegeton),증오의 강-스틱스(Styx)마지막

으로 망각의 강-레테(Lethe)

를 지나 새로운 삶을 얻는 다

고 믿는다.그런 이유에서인

지,바다의 어둡고 음침한 느

낌과 다르게 배가 목표로 하

는 섬은 오히려 조용함과 편

안함을 주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그림

7> ‘나이아스들의 유희’에서

는 님프註23)를 등장시켜 죽음

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숲,강,산속 샘물

의 정령인 물의 요정

을 통해 여성의 젊음

과 아름다움을 통해

물의 이중성을 나타내

고 있다.이 작품에서

님프는 흔히 말하는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인어는 아름다

운 여성의 상체에 하

체는 물고기로 표현된

다.물을 상징하는 물

고기를 여성화시킴으

로써 물과 여성을 동

일 시 하고 있는 것이

다.님프는 순수한 극히 존재로 이 순수함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인간에게 해를 끼

註23) 님프는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모습과 이름을 부여한 모든 유수, 샘, 수원의 하급 여신이었다. 님프는 

물의 살아있는 흐름에 의해서 물의 주술에 의해서 물로부터 방사되는 힘에 의해서 졸졸 흐르는 소리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신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 모습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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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힐라스와 님프들 

치게 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본래 그들이 원한 것처럼 잔인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는 유명한 일화다.세이렌으로 표현되는 인어들은 바

다에서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회화에서 보여주는 천진난만함은 다시 죽음으로 이르게 될 하나의 요소가 된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

스註24)의 <그림 8> ‘힐

라스와 님프들’은 물의

에로티시즘을 상징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여

기서 님프는 물을 상징

하는 신으로 표현된다.

그리스신화에서 힐라스

는 헤라클레스의 신하

로 황금양털을 찾는 아

르고호의 원정기간에

페가라는 샘에서 물을 뜨다가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님프에게 목이 감겨 물

속으로 끌려갔다고 전해진다.이 힐라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

는데,대부분 아름다움과 복수,아름다움과 죽음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또한 이

신화는 예술적으로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들과 BC3세기 무렵 그리스의 대표

적인 목가(牧歌)시인 테오크리토스는 에필리온註25)형식의 ‘힐라스’라는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인간 중심사고에 반(反)해서 나타난 운동으로 자연과

감성을 중시했다.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은 선명하고 대조되는 색들로 화면에 빛과

색의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감정의 흐름을 포착하는데 주력했다.불분명하고 무엇을

그렸는지조차도 알아보기 힘든 것이 그의 작품의 형식이다.형식은 풍경화지만 내

용은 계몽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그의 풍경화는 자연의 광폭한 모습,즉 인간의

註24)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 1849~1917), 19세기 영국의 화가. 고전주의적 

주제를 추구했지만 라파엘전파와 유사한 작품을 그렸다. 초기에는 앨머태디마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

지만 이후 좀 더 시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註25) 에필리온 (epyllion) :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로마의 시의 일종이다. 신화의 영웅, 미녀의 이야기, 

특히 연애를 테마로 하고 보통 대화 또는 독백이 포함되며, 이야기가 도중에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특

징으로 한 작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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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폭풍우가 밀려오자 죽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바다로 던지는 노예 상인들

모든 계획과 행동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문학적 주제를 사용한다.따라서 아

름답기만 한 회화는 아니었다.내용은 어둡고 침울했으며,18-19세기에 유럽을 휩

쓸었던 우울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림 9>‘폭풍우가 밀려오자 죽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바다로 던지는 노예 상인

들’은 인간성의 몰락을 배경으로 찬란해야 할 석양의 바다를 핏빛의 잔인함으로 표

현하고 있다.배경인 바다위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범선,너무 작게 보이는 시체와

물고기,흰점으로 보이는 갈매기들이 떠돌고 있다.인간과 인공물의 배제를 통해

자연(바다)이 주는 풍경만 언뜻 보이고 있을 뿐이다.보통 그의 작품에서 인간은

자연의 위대함을 부각위해서 등장한다.이 작품에서 자연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더욱 무서움을 갖게 한다.

서양 사상과 표현에서 물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창조와 파괴의 속성을 지닌

다.이러한 점을 통해 물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신적인 요소가 되어 표현된다.

이처럼 서양에서 이중적 물의 의미로 첫 번째는 생명의 존귀와 때론 죽음 등으로

나타나는 신격화된 물을 언급할 수 있다.둘째는 물이 가지는 탄생의 신비를 생명

을 탄생시키는 여성에 인유(引喩)해 표현하고,여성의 이미지에 주로 떠올릴 수 있

는 에로티시즘과 관련해 물의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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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수영장 

           <그림 11> 빗물 

제3절 물에 관한 선행 작품 분석

앞선 동서양에서의 표현법은 각 사상에 부합되는 시대에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작가들의 작품들로 살펴보았고,3절에서는 물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현대 작가들의

몇 개의 작품들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①장영숙註26)

  장영숙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물의 이중적 의미는 ‘존재의 부재로 인한 다른 존

재의 탄생’이라고 사료된다.작품의 소재

로 주로 물을 사용하는데,물은 직접적으

로 표현하지 않는다.따라서 작품의 특징

은 주제의 간접적 표현으로,주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

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작 <그림 10> ‘수영장’은 에

셔(MauritsCornelisEscher)처럼 착시효

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착시를 통한 그림임에 틀림없다.그림속

의 수영장에서 물의 흔적은 없지만,제목

을 보지 않아도 그것이 물속에 비친 타

일의 형상임을 알 수 있다.그림 속에서

타일은 물결의 모양에 따라 출렁거린다.

타일만 봐도 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 있는 동안 감상자는 물속에

빠져들 듯한 감정을 소유하게 된다.이

작품에 들어난 물의 이중적 의미는 앞서

말한 ‘존재의 부재로 인한 또 다른 존재’

가 된다.

<그림 11> ‘빗물’이 작품은 착음(청각(聽覺)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이 되는 것

註26) 장영숙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 재직, 국내 및 필라델피아.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약 14

회의 개인전, 필라델피아 국제공모전 판화부문 프린트센터 개인전 상(2003), 바르셀로나 까다께스 국제

소형판화전 작품상(1985), 서울 공간 국제 판화전 대상(1980)등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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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Cosmic Water-OasisIII

인지 절대 들릴 리 없는 빗방울 소리가,톡,톡하는 소리가 들린다.작은 동심원들

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표현되어 호수나 연못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물을 연

상시킨다.빗방울은 보이지 않아도 비가 오는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② 추인엽註27)은 오아시스라는 연작을 했는데,꾸준히 물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2>은 Cosmic

Water-OasisIII로 물을 통해서 드러내

고 싶었던 순환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동그란 화폭에 사막처럼 보

이는 언덕을 빙 둘러 표현하고 중앙에

청록색을 그려 넣음으로써 오아시스라

는 제목에 어울리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노자의 도처럼 우주 자연의 이

치를 물을 통해 깨닫고,우주의 끝없

는 순환을 받아들이고,물의 생명력과

힘을 관람객의 눈앞에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것이다.그가 표현하는 물의 존

재와 의미는 생명을 통한 우주의 순환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③ 오이량 <그림 13>‘존재의 파동을 찾아서’

오이량은 본 연구자가 찾은 물에 관한 작업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작가다.

특히 정확한 간격의 여러 겹의 타원과 완벽한 대칭으로 기하학적 추상이 되는 차

가움을 나타내고 있다.아래 그의 작품에 대한 평론 중 일부를 추가한다.

거울처럼 미끄러운 호수의 수면에 조약돌을 하나 던지면 파문(파문)이 생기게 되는데 물

가에 서서 보면 그 모양새는 타원형이다.동심원을 그리며 겹겹으로 확산되는 파문은 짧은

註27) 추인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및 同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2009 오아시스- BE GOING 기획초대 (마사고 갤러리, 오사카), 2008 물水 바움아트갤러리 초대전 

(바움아트갤러리, 서울), 2007 순환계-물-波 갤러리 쿤스트 라움 초대전 (갤러리 쿤스트 라움, 서울), 

2006   순환계-물-瀑布 정동경향갤러리 초대전 (정동경향갤러리, 서울), 2005 순환계_水¬江 갤러리 

각 개관기념 초대전 (갤러리 각, 서울), 2004 순환계循環界 (노암 갤러리, 서울), 2003 多一 ¬ 또 다른 

飛上 (갤러리 라메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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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존재의 파동을 찾아서 

시간동안 물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보

여주고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진다.우리가

다시 조약돌을 들어 호수에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수면 위에 나타났다가 사

라지는 파문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싶은 심

사 때문일 것이다.호수가에서 벌이는 한가

로운 서정의 유희 속에는 이렇듯 생성과 소

멸의 현상에 대한 탐구의지가 개입되고 있

음을 알게된다.<중략>

오이량의 작업은 수면에 퍼지는 하나 혹은

다수의 파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미학

적 수사를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의 그림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파문의 조형적 변

주(변주)이자 비가시적인 자연 에너지의 시

각적 표현이다.작가의 평면작업에는 시간이

포획되어 머물러 있다.정지된 시간성이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가변적 실체를 작품으

로 표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이것은

사진을 포함한 조형예술의 본성이기도 하다.

달리는 말이나 거친 폭풍우를 순간의 상황

으로 포착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조형예술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오이량의 작업

에는 파동의 도상적 변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중략> 註28)

④ 조승호 <그림 14>‘...의 한 가운데’는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허공에 매달린 6개의 모니터와 천장에서 바닥으로 투사되는 스크린의 이미지 사

이의 관계가 마치 ‘나’를 중심으로 쳐다보는 6개의 시선인 듯하다.샐리 버거는 “‘마

음의 눈”을 통해 또 다른 시선을 찾음으로써 외적으로 보이는 사실성을 넘어 내부

의 의식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의 작업에서 물은 그의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써 주로 작품의 소재로 쓰인다.

이 작품에서 “물은 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순환의 의미”를 지니고,외국 생활에서

배척되는 듯 느껴지는 작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註29)

註28)  김영호(미술평론가), 중앙대학교, http://da-arts.knaa.or.kr/blog/ohyiyang.do

註29) 심상용, ⟪ARTSPECTRUM 2001-젊은 한국 미술의 다양한 모색과 실험⟫, 월간잡지 월간미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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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의 한가운데 

⑤ 브라이트 우고추쿠와 에케(BrightUgochukwuEke)<그림 15> ‘AcidRain'

아름답고 화려한 샹들리에 같기도 하고,반짝이는 크리스탈의 장식으로 저 너머

에 있는 장소를 가려주는 발註30)처럼 생각되는,그의 작품은 덴마크에서 열리는

“RETHIN’전 중 TheImplicit”에서 선보인 설치작품이다.‘RETHINK’전은 과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기후문제에 정치가와 과학자를 배제하고 예술인들이 모여 기후문

제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다.'TheImplicit'에서는 물,공기,토양 등

의 기본적인 물질의 심각한 변화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특히 작가는 그의 고향 나

이지리아 델타의 석유추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후 작업에 임하게 됐다.그의 작품들은 탄소먼지를 포함하는 산성비를 주 주제로

호 2002,  pp.108-113 참조

註30)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주로 무엇을 가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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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Acid Rain 

삼는다.이 작품은 약 6000개의 비닐 팩에 탄소성분을 포함하는 검은색 물질,흰색

물질,반짝이는 물질,깨끗해 보이는 물을 넣고 매단 것으로 구성되어있다.산업화

의 발전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절박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감상자들에게 작품의 조형적 특징은 아름다움으로 다가간다.註31)

⑥ <그림 16> ‘WATERwalks'는 큐레이터 안미희와 큐레이터 신현진의 뉴욕

ISEFoundationArtGallery의 전시 기획 공모 당선으로 탄생한 전시회의 제목이

다.물을 작품의 소재나 주제로 사용하고 있는 홍순명,정명정,장헤연,자넷 루이

(Jeannette Louie), 메릴 마이즐러(Meryl Meisler), 마코토 후지무라(Makoto

Fujimura),제나 루쎈테(JennaLucente),켈리 부시(KelleyBush)등 8명이 참가한

그룹전으로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물의 시각적 표현적 차이를 보여주려 했다.

물을 소재로 한 작업들로 이루어져 자칫 감상자들에게 가져다주는 “피상적이고

시각적인 강인함”에 전시회의 주제를 간과할 수도 있지만,“음양오행”을 통해 나타

나는 의미와 함께 작가들의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고,또한 작품

註31) 권현주, ⟪RETHINK-미술로 다시 생각하는 지구의 기후⟫, 월간잡지 PUBLIC ART, 2월호 2010, 

pp.130-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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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다양한 물의 성격들을 해석한다.작가들은 음양오행에 따른 물의 상극과

상생을 표현함으로써 물의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註32)

<그림 16>WATERwalks

註32) 안미희, ⟪‘물’에 대한 동서양의 다른 해석⟫, 월간잡지 월간미술, 12월호 2002, p.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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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작품 분석

제1절 물의 이중적 배경

동서양에서 가지는 물의 이중적 의미는,동양 사상에서 도와 물의 유사함과 함께

부드럽고 약한 물이 때론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표현됐다.서양 사상

에서는 물이 모든 것의 최초임과 함께 여성과 에로티시즘에 비유해 물의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자에게 물의 이중적 의미란 시작과 끝을 동시에 갖는 물질임에 있다.

가끔 ‘나는 전생을 기억 한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임을 불교의 윤회사상註33)을 통해 알 수 있다.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들의 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죽어서 끝이 아님을 상기하고,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려는 노력으로 보여 진다.

서양에서도 윤회사상과 비슷한 사상이 존재한다.“신은 죽었다”註34)라고 말하는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하면서,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긍정의 공

식”이라고 칭해지는 “영원회귀(永遠回歸)”註35)를 주장했다.시간의 띠는 거대한 원

형을 이루고,모든 것은 그 안에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갖지만,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진다.

이처럼 영적인 순환이 아니더라도,실제적(實際的)인 물질적 순환도 찾아 볼 수

있다.‘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흔히 생명의 덧없음,물질의 덧없음을 나타

내는 말로 인간,동식물 하다못해 하루살이도 모두 생(生)이라는 하나의 일련과정

을 겪어가고,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다시 흙에서 태어나니 또 다른 순환의 과정을 보여준다.생을 가

지는 생물은 물질의 변환 속에서 다시 다른 존재의 양분이 되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물’이라는 물질은 H₂O라는 하나의 분자 공식을 가지고 기체,액체,고체

註33) 주11과 같음

註34) 니체(F.W. Nietzsche),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역, 민음사, 2004,  p.136

註35) 니체, 앞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pp.379-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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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습으로 변화하지만,그 물질적 특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물은 엄청나게 복잡한 순환 체계를 통해,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태의 변화를 이

룬다.물의 탄생은 지구의 탄생과 연결시킬 수 있다.먼지 덩어리 지구에서 수소분

자와 산소분자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그것이 액체였는지 기체였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그 후로 물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에서 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

름이 되고,너무 많으면 넘치는 것과 같이 비가 되어 일부는 지면,일부는 강이나

바다로 떨어진다.다시 지면에서 물은 강이 되어 흐르다가 연약한 부분의 땅속에

들어가 지하수가 되고,강에 합류한 비는 바다를 향한다.지하수는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해저에 있는 해양심층수 등이 된다.또한 바닷물은 약 2000년

을 주기로 순환과 해저지반의 융기 등으로 인해 위아래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되고,

태양열에 의해 기체화된다.다시 구름에서 계절이나 높이에 따라 눈의 형태,즉 고

체의 형태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온다.만년설이 있는 산맥들에 합류되거나,극지방

에 눈의 형태로 내리는 물들은 다시 해양심층수처럼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며 형

태 변화를 하지 않지만,물은 현대의 기후변화로 인해 본래보다 빨리 수증기의 형

태로 되돌아가는 순환성을 가진다.물은 이처럼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

라,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영원한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 순환의 체계 속에서 찾은 물의 특징은 흐름과 머무름(流,留)이

고,이 두 가지 특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작품을 표현한다.또한 이 두 특성을 청

구전시의 제목으로 정했다.모든 물질은 “‘coulée(흐르는)”물에 포함된다고註36)가

스통 바슐라르는 말한다.흐른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이 흐르고,시간이 흐른다.하지만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는 표현에서 시간의 흐

름은 물의 흐름을 모방하는 것이 된다.流라는 하나의 단어,즉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만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는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머무르다’는 물과 시간에 공간을 포함시킨다.물도 시간도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어느 장소가 된다.따라서 본 연구자가 생

각하는 머무름에는 물과 시간에 공간이 포함된다.또한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머

무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이 감상자가 필요한 공간에 있을 때인데,

감상자가 작품을 보기위해 머무르면서 상상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 된다.

註36)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물과 꿈⟫,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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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물’과 추상 미술의 관계

추상미술이란 점,선,면으로 표현돼 자연을 배제하는 미술이라고 하는데,본 연

구자의 주제가 ‘물’임에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그러

나 ‘자연을 배제’하는 에서 ‘자연’은 실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모습을 뜻한다.예

를 들어 나무의 형태,산의 모습,인간과 인간이 만든 물건,즉 인공물까지 어떤 것

이든 형태가 있는 물질이 그 ‘자연’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은 추상미술의 특징과도 부합된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특별한 형태가 없는 물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추상미술은 칸딘스키에 의한다.시대는 20세기 초로 그 시대의 추상 미

술가들은 서로 표현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떠한 경향으로 나누는 것 없이 단지 추상

의 영역으로 나타내었다.제2차 세계대전 전의 추상미술은 새로운 회화 양식을 위

해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언어”의 기교를 발달시킨 것으로 차가운 추상,즉 기하학

적 추상이 되고,전후의 추상 미술은 전쟁의 경험을 회화에 나타내고,감정을 표출

시키는 따뜻한,서정적 추상 미술이 된다.註37)

사실주의는 감상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회화양식이지만,감상자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제거한다.그러나 추상미술은 처음 접했을 때,생소한 기분이 들더라도 감상

자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단이 된다.

추상예술이 가장 잘 발달된 형태는 음악이다.음악이 시작부터 고대인들에게 가

장 고귀한 학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감성을 가장 잘 일깨 울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있는 것이다.회화는 인간의 시각 유희나 교화의

목적을 둔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았으나,회화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 인간의

이상(理想)을 나타낼 수 있도록,화가의 주관적 생각이 표현되면서부터 음악과 같

은 고귀함을 갖게 된다.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칸딘스키는 회화의 색을 통해 음악에서 느끼는 감성을 표

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음악이 모든 악기가 가지는 각각의 음들의 조화를 통해 이

루어지는 감상적인 예술이라면,회화에서는 색채가 가지는 느낌으로 인해 그러한

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연구를 통해 알렸다.그의 색채 언어를 통하면,본 연구자가

표현하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색채를 객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파랑색이

註37) 김영숙, ⟪현대 미술가들의 발칙한 저항⟫, 파주 : 마로니에북스, 2010, pp.131-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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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어두워질수록 그 느낌은 끝없이 생성되는 감정을 상징하고,초록색을 통해서

는 인간이 만들어낸 병폐를 치료해주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할 수 있다.흰색은 자

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 분류돼,침묵을 상징하게 되는데,영원한 끝을 상징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침묵이 된

다.註38)

실제,한 음악 콘서트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악을 빛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는데,여러 가지 색들로 이루어 진 빛이 소리의 강약과 리듬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일깨우는 내면

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색채를 통한 추상미술도 그러한 역할을 충족시킨다.

제3절 제작 방법

본 연구자는 서양에서 발달된 회화양식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지만 동양화가 주

는 느낌의 회화를 하고자 한다.

동양화가 오랫동안 당나라 때 일어난 수묵화로 특징짓게 된 것은 송대에서 명대

까지의 문인학자들이 그림을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상

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인정하고 즐기면서 부터이다.

동양화는 일반인에게 서화(書畵)로 발전하였다.또한 먹,벼루,한지,낙관 등을

사용하며 약간의 채색을 가미하고 여백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기법으로 선과 여백

의 미를 중시하고 그리는 이의 뜻을 중시하면서 정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는 데,본 연구자는 수묵대신 파스텔 톤의 색으로 채워진 면과 여백으로 동

양화의 정신을 계승하려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여백은 깨끗한 배경 또는 단색의 배경으로 이들이 주

는 효과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배경에 분산되는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주면

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공간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다.

동양화처럼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해 제작부터 드로잉에 따른 이미지의 판을 잘

註38)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 칸딘스키의 예술론⟫,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p.83-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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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용했다.그러나 잘라낸 이미지는 경계선의 부곽으로 배경과 너무 동 떨어지

는 느낌을 줄 수 있기에 바탕과 비슷한 미색(微色)부터 찍어 나가는 소멸판법(消滅

版法)으로 작품을 제작해 나갔다.

소멸판법은 피카소가 그의 리놀륨 판화에서 최초로 시도했다.하나의 판목으로

다색 판화를 찍어내는 목판화의 한 기법으로,하나의 이미지를 판 위에 새겨서 종

이에 찍고 다시 같은 판 위에 다른 이미지를 새겨 찍기를 반복하는 한 판 다색기

법이다.하나의 판을 사용해서,불필요한 요소들을 반복해서 지워나가는 제작과정

을 통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이미지를 얻는 방법인데,다른 목판화가 가지는 단순

하고 딱딱한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다.

판에서는 이미지를 제거해 나가고 찍을 때 종이위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쌓여 간

다.다르게 말해서 물(物)의 소멸과 재탄생이 반복이고 그것은 바로 물(水)의 탄생

과 소멸과의 의미와도 부합돼,본 연구자가 물의 이중적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표

현하는데 적절한 기법이 된다.

① 판은 5mm 두께의 합판으로,이미지에 맞게 크기를 정하고 알맞은 형태로 제

단 한다.

② 마지막 도수에 판은 거의 소멸됨으로 처음에 찍을 때 원하는 에디션(edition)

수만큼 판화 지를 준비해 둔다.

③ 1도(度)는 종이와 비슷한 미색(微色)으로 판화잉크와 유화물감,거기에 안료를

섞어 만들어 놓는다.특히,발색하기 어려운 색에 속하는 판화잉크를 사용해 색을

만들 때는 흰색,노란색,파란색의 안료를 첨가해,발색을 높인다.

④ 동판화용 프레스(press)위에 두께 5mm,넓이 약 5cm,길이 150cm의 레일을

만들어 부착한다.

⑤ 롤러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은 밑바탕 색을 판에 입히고 프레스를 이용해

종이위에 찍어낸다.

⑥ 약 12시간정도 자연스럽게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대위에 둔다.

⑦ 판화보다는 회화적인 느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목판을 조각한다.목판은 뒷면

을 드로잉에 따라 필요 없는 끝 부분을 약 3mm정도 제거하는데,직각으로 꺾어서

제거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제거한다.<그림 17>참조.

⑧ 자연스런 표현을 위해 1도의 색보다 약간 진한 색을 만들고 롤러를 이용해

판에 색을 입힌 후 프레스를 이용해 종이위에 찍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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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목판에 조각하는 방법 단순화

⑨ ‘⑥~⑧’의 과정을 약 14번 정도 추가해서,전체적인 도수가 16이 될 수 있도록

찍어내 작품을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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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91x125cm, Woodcut, 2010

제4절 작품 설명

<작품 1>회류(回流)

回流는 문자 그대로 ‘돌아서 흐름’의 뜻과 사전적 의미로 ‘어떤 곳을 돌아서 흐

름’의 뜻을 가진다.

‘원(圓)’은 처음과 끝의 구분이 불가능한 물체이다.원을 그리기 위해서 점을 찍

으면 그 점을 향해 선은 나아가지만 처음 점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하기 마련

이다.이처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부르며 다른 시작

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인간이 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서 또

다른 목표에 끝없이 도전하는 것은 같다.

노자는 물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물이,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순환

속에 있으며,이것은 모든 자연물의 탄생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 속에 있다고 했다.

이것은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의 “윤회사상”註39)과

무한히 반복되는 삶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시 시작되는 삶을 뜻하는 “영원회

귀”註40)와 일관성이 있다.윤회사상과 영원회귀는 끝없는 순환을 상기시키며,저절

로 기나긴 끈과 같은 형태를 유추하게 한다.

이 작품은 판화용 프레스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종이 두 장을 사용

해 제작했다.보통 두 장의 종이를 연결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판은 최소 2개

註39) 주11과 같음

註40) 주3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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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된다.하지만 이 작품은 원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이미지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서 판은 아치형의 형태가 된다.그러나 중앙이 비워져 있는(아치형)판들

은 종이에 찍어낼 때,자주 부러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판이 부러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 종이에 2개의 판이 사용되게 된다.따라서 두 장의 종이에 필요한

판의 수는 4개가 된다.그러나 본 연구자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는 순환을

상징하기 위해 좌우가 대칭 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2개의 판을 이용해 작품

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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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流······,留······.

294x144cm,Woodcut,2010

모든 작품은 제목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는데,流······,留······.는 흐르는 가운

데 머무름을 뜻한다.

<작품 1>회류처럼 시작과 끝의 경계를 모호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작품으로,끝

과 끝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원통의 모양을 이루게 된다.

사실 작업을 할 때는 완성될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끝과 끝의

연결이 자연스러워 본래 그런 모양인 것처럼 원통의 모양을 이룰 수 있게 표현한

다.

<작품 2>流······,留······.역시 기본이 되는 2개의 판과 중앙 부분의 판을 합해

완성했기 때문에 끝과 끝은 서로 어색함이 없이 연결될 수 있다.작품은 6개의 조

각으로 이루어 져서 각자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고,가로로 나눠서 하나,세로

로 나눠서 각각 3개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이렇게 작품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된다.중앙부분을 바꾸면 다른 형태의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고,계속 연결해서 커다란 끈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바다를 추상화한 것으로,양옆의 날개 부분은 큰 파도로 보이면서 때론 작은 파

도처럼 보이는 착시이거나 큰 파도와 작은 파도의 연속을 나타낸다.중앙부분은 파

도와 파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깊은 바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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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심해(深海,心海)

diameterofeach-92cm,Woodcut,2010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열 길=100척(약30미터),한 길=10

척(약3m))감추고 있는 인간의 마음은 좀처럼 알기 힘들고 가늠할 수 없다는 속담

으로,아주 깊은 바다 속이 가늠하기 힘든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도 들여다보기 어

려움에 비유해서 깊은 바다(深海),마음의 바다(心海)라고 제목을 짓게 됐다.

흔히 알고 있는 심해의 깊이는 2km이상을 뜻하고 가장 깊은 곳은 1만m가 넘는

곳도 있다.과학기술로 확인 할 수 있는 깊이는 몇 천m정도로 심해의 1/10도 제대

로 알지 못하는 깊이면서,겨우 무인잠수함으로 탐사하는 수준에 그친다.

인간의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부드러운 물(l'eau douce)와 난폭한 물(l'eau

violente)”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註41)l'eaudouce는 불어로 민물,담수로 사

용되는 단어로써,l'eauviolente라는 단어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지만,담수의 반대

말인 소금물,즉 바다를 뜻함을 알 수 있다.민물이 부드럽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이고 바닷물이 난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註41) 주1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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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히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에 기인하면서,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

다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따라

서 부드러운 물은 생명의 상징이 되고,난폭한 물은 죽음 또는 파괴의 상징이 된

다.인간이 바다에 공포를 느끼는 다른 이유는,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漠然)한 공

포심 때문이다.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 시야,심해

는 인간이 완벽하게 탐사하지 못한 곳으로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

문에,그곳에서 만날 미지의 생명체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

다.

본 연구자의 <작품 3> 深海,心海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

는 블루 홀(bluehole)을 보고 표현한 것으로,실제 우리가 보는 푸른빛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아름다움 이면에는 또 다른 공포를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이기 위

해 작품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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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수월경화(水月鏡花)

100x70cm,Woodcut,2009

<작품 5>수월경화(水月鏡花)

300x70cm,Woodcut,2009

水月鏡花 (수월경화)란 물에 비친 달과 거울에 비친 꽃이라는 뜻으로,볼 수는

있어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이다.

물속에 비치는 것,거울 속에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은 현실과 상상,환상의 경계

를 허물어트릴 수 있다고 본다.어느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지는 감상자가 스스로

고심해야 될 문제다.

추상화란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고 순수한 점,선,면,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한 그림으로,복잡한 현실에서 출발하되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가면서 사

물의 놀라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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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상화는 작가가 의도한 바를 감상자에게 그대로 전해 줄 수도 있고,다

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에 꼭 2가지의 의미를 담고자 한다.‘모순’,‘반어’,‘역설’등의 단

어가 가지는 뜻처럼,이런 단어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상상하게 한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환경오염에 관한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

함인 것을 차분한 색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감상자는 겉으로 보이

는 색과 모양에 이끌려 감상하더라도 작품의 제목과의 이질감이나 모순에 의해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작품 4>와 <작품 5>의 이미지는 생명의 태동을 위한 표현이다.“수메르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자궁의 뜻”을 가진 단어처럼註42)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

니 뱃속의 양수 속에서 삶을 준비한다.이처럼 물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한다.

제목 자체에 나오는 달과 꽃은 없지만,물에 비치는 느낌의 이미지로 인해,무엇

을 뜻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특히 <작품 5>의 대칭적 구조의 이미지는 물과 거울

을 통한 실체와 저 너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다.

註42) 주1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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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운류(運流)

그림 25                                          184.5x35cm, Woodcut, 2010 

운류는 음독(音讀)만 했을 경우는 구름의 흐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큰 물결

운(澐)과 흐를 류(流)를 사용해서 작품 제목은 ‘큰 물결이 흐른다.’라는 뜻이 된다.

프랑스 유학시절 Paris의 Seine강가에 앉아 맥주를 마실 때면 물고기의 비늘 모

양은 물결의 모양을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사실,비늘은 물고기 몸체의 피

부를 보호하고,물의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몸속의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밖의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갑옷의 역할과 외부의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본 연구자의 상상 속에는 비늘은 물결을

닮은 것이다.바람에 따라 출렁거리는 물결의 모양은 뒤에서 전진해오는 물결이 전

에 있던 물결을 덮고 또 다시 뒤에 오는 물결이 앞의 물결을 덮는 관계가 지속되

고,물고기 비늘도 꼬리 부분으로 앞의 비늘이 덮는 모습이 반복된다.이런 상상에

따라 물결의 흐름을 제작 했는데,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을 취했을 때 물

결의 모양을 표현했다.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이 정면,측면,위에서 아래로,아래에서 위로 등에 따라 물

체의 형태는 달라진다.본 연구자는 본 연구자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 제작 시부터 사방을 고려한다.이에

따라 왼쪽으로 90°회전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진다.가로로 봤을 때가 물결

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면 세로로 봤을 때는 물결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복적 형태는 대체로 기하학적 추상을 상기 시킨다.선행 작품에 나왔던,

오이량의 <그림 13> 존재의 파동을 찾아서 (본 연구 p.23)는 동심원의 파동이 일

정한 두께로 표현 돼 있어 기하학적 추상에 속한다.이 작품도 반복적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조금씩 벗어나는 비율과 형태가 기하학보다 서정적 추상에 속하도록

한다.반복적 형태를 나타낸다하더라도 어떤 비율로 계산돼 표현하는지에 따라 추

상의 표현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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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75x105cm, Woodcut, 2010

<작품 7>류(留)

초현실주의(surréalisme)에서 이

미 익히 알고 있는 영상이나 광경

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제작의 과

정이 순수한 추상적 충동에 가까

운 이유는 그것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인 automatisme(자

동기술법)에 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언제나

surréalisme의 automatisme을 동

경한다.automatisme이란 심미적

인 선입관이나 기성의 표현기술을

떠난,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

는 표현행위를 말한다.본 연구자

가 표현하는 형태는 이런 무의식

상태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데,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손이

가는 데로 윤곽선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윤곽선은

의도치 않은 형태이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하나의 물 덩어

리로 보이길 원했으나 완성된 모양과 형태는 흡사 지구에 있는 어느 대륙과도 비

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윤곽선들은 배경과 동화될 수 있도록 미색(微色)부터 시작해 작품에 색을 더해

나간다.덕분에 배경에 색이 없음에도 바다위에 떠있는 섬 등을 상상할 수 있게 되

었다.

작품의 동기와 상관없이 완성된 그림이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본 연구 21장에 이미 언급된 장영숙의 <그림 10> 수영장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녀는 실제 보여주고 싶은 물체를 제외하고 그 이면의 것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

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본 연구자의 의도치 않음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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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류(流) <작품 9>운류(霣流)

100x70cm,Woodcut,2009 105x150cm,Woodcut,2010

<작품 8>,<작품 9>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같은 드로잉에서 출발했으니 쌍둥이와도 같다.

두 작품의 차이는 크기와 제작방법과 제작년도뿐이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던 드로잉을 <작품 8>로 제작하던 도중 어색하게 표현된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 고심했다.덕분에 독특한 판화 기법을 선택했고,드

로잉처럼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한 판화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미지는 밤에 보는 굴뚝의 연기를 형상화 한 것으로,낮이라면 안 보이지만 밤

이 되면 공장의 굴뚝 등에서 하얀 연기를 볼 수 있다.굴뚝 등에서 볼 수 있는 흰

연기를 백연(白煙)이라 지칭한다.구름높이까지 일정 저온의 공기가 안정적으로 자

리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수증기 응결 현상을 말하는데,현대의 공장 굴뚝 연기는

기술 발전으로 해로운 유해 성분을 걸러내고 수증기만 내보낸다.이 수증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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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0°C정도로 대기 중의 찬 공기랑 만나면 바로 식어서 수증기 갑자기 하얀 연

기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장 굴뚝의 연기는 수증기와 같다는 점에서 드로잉을 제작하게 되었다.

어둠속에서 빛을 찾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으로 어둠이 주는 공포를 물리쳐 주

는 역할을 한다.본 연구자는 밤에 볼 수 있는 백연에 노란색에서 시작해 파랑과

보라색에 이르는 색들을 첨가함으로써 어둠과 빛을 공존시키고 있다.빛과 어둠의

공존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상호보완관계,즉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

다.

백연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불러 올 수 있는 소재가 된다.온난화

는 기후변화를 일으켜 여러 환경적 문제를 낳는데 백연은 이런 온난화의 주범이지

만 유해 성분을 걸러냈다는 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은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순수함과 차분함을 통해 물의 중요

성을 깨 닳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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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류몽(流夢······.)

150x105cm,Woodcut,2010

인간은 빛이 없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행동하는 주행성(晝行性)동물이다.

본 연구자는 빛이 없는 어둠은 견딜 수가 없다.그러나 인간이기에 빛이 있는 어

둠,즉 불이 켜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밤에 행동하고 작업하는 악순

환을 거듭하게 됐다.

RenéMagritte의 빛의 제국(L'empiredeslumières)은 밤과 낮이 공존하는 회화

로써,이 작품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가지는 일종의 정신병을 치유했고,밤의 아름다

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빛이 없는 밤은 공포를 불러오지만 은은한 달빛,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해 차분

함과 평온함 등을 느끼게 한다.또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고요는 많

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평소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류몽(流夢······.)’이 탄생했다.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전부터

계절에 상관없이 안개가 자욱이 끼는 장소가 있다.밤의 장막도 아름답지만 안개가

주는 아름다움은 자신이 서있는 곳이 현실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할 정도로 환

상을 심어준다.자동차의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다보면 어딘가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10분도 채 안 되서 끝나 버리는 안개

길은 많은 아쉬움과 함께 다음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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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는 물의 물질적 특성 중 순환에 기초를 둔다.물은 기온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고체인 얼음,눈,우박의 형태와 액체인 물의 형태,기체인 수증

기의 형태를 갖는데 그중 안개는 기체인 수증기의 상태로 이러한 안개를 표현하

면서 ‘흐르는 꿈(流夢······.)’이라 제목 지은 이유는 짧은 시간에만 볼 수 있는 풍경

이 환상과도 같고,일장춘몽(一場春夢)이 주는 것과 같이 덧없음을 나타내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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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현대 한국 사회의 완성은 동양 사상을 근거로 두고 서양 사회의 사상을 받아 들

여 성장해 왔음을 현대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다.서양적 사고의 특징은 인간을 중

심으로 형성되고,사고의 영향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이러한 인간 중

심의 사회는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현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사용 방법과

수질 오염에 이른다.

본 연구자는 작가로서 객관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

다고 생각한다.그에 따라 물은 단순히 H₂O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고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에 기인해 추상적 표현을 통해 작품을 제작해왔으며,작품의

주제를 흐름(流)과 머무름(留)이라는 물의 이중적 의미로 정했다.이를 연구하기 위

해 물의 물질적 특성 중 이중적 의미와 함께 동서양에서 바라본 물의 이중적 의미

에 대해 살펴본 결과,물은 모든 물질의 최초로 여겨지며,동시에 파괴의 성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노자가 저술한 ⟪도덕경⟫에서 물은 인간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 주는 상징물로

써,물처럼 행동하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약한 물질인 물이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지는 물질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물의 이중적 의미를 정립하고 있다.

서양의 사상에서는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것을 물이라 보고,물의 원소론을 주장한

다.또한 고대부터 물이 가지는 생성의 힘을 신성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두려움의

상징으로 묘사 한다.G.바슐라르는 ⟪물과 꿈⟫,⟪몽상의 시학⟫등에서 물을 통해

본 이상향(理想鄕)을 주장하고,물을 부드러움과 난폭함으로 나누어 물이 가지는

생명력과 파괴력 등의 이중적 물의 의미를 설명한다.

물이 날씨와 물의 깊이에 따라 색과 분위기가 현저히 바뀌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처럼 물은 동시에 평온함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앞선 동서양에서의 물의 의미 역시,생명의 탄생은 부드럽고 생동적이며 아름다운

것이고,죽음은 어둡고 차가우며 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물이 가지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시작,끝 그리고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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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등의 끝없이 반복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순환의 고리로 인식하며,이를

위해 물의 흐름(流)과 머무름(留)을 주제로 추상적 표현을 통한 작품을 제작했다.

추상적 표현의 이론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추상미술의 관계와 비교한

서정적 추상미술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음악과 추상예술의 관계를 설명한 칸딘스

키의 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의 색채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물에 대한 정리와 함께,본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물이 가지는 의미가 동서양,

고금에서 서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본 연구자의 물에 관한 주관적 관

점은 물에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에 관한 의견과 일치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생명과 건강,탄생의 신비의

의미와 죽음과 무서움의 의미로 다가오는 물에 관한 작품제작을 해왔는데,본 연구

주제인 물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본 연구자의 작품 제작에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

는 계기가 되었고,본 연구는 보다 심도 있는 작품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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